
“교육의촛불을듭니다!”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토요 촛불문화제

   -2018년 9월 15일~11월 10일(시청 청계광장 옆 계단 매주 토요일 6시~8시)

이번 9월 15일(토) 6시부터 약 2달간 서울 시청 청계광장 부근(파이낸셜 빌딩 옆 계단)에

서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촛불 문화제를 시작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8월 17일 정부가 수능 상대평가, 정시 30% 확대 등을 골자로 한 2022

대학입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 학교 혁신을 역행하는 일이며, 창의적

능력, 협업 능력 등을 중시하는 역량을 키우는 미래교육의 방향과 역행하는 일이기에,

교육계 대참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9월 6일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문재

인 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을 발표하면서 3대 비전 중 하나를 '혁신 능력 배양 및

구현'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은, 저출산 대책을 아무리 세워도 잘 안 되니 지금

있는 아이들이라도 잘 키우자, 아이 수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있는

아이들을 혁신적, 창의적 인재로 키우겠다는 취지로 포용국가전략을 마련했다"는 것입

니다.

아, 그런데 이를 어찌 해야 합니까? 교육부는 이미 지난 달에 2022대입제도 종합안을

발표하면서, 이 '포용국가전략'과 정반대되는 정책들을 발표해버렸으니 말입니다. 아이

들에게 혁신 역량을 갖추게 하는 대입 정책을 지켜 달라고 했더니, 이를 거절하며 수능

정시 중심 5지 선다 문제풀이 상대평가 교육으로 국가교육 방향을 결정해 버렸지 않습

니까? 미래를 과거로 삼키고, 5지 선다 문제풀이 인간으로 혁신교육의 창의적 인간을

밟아버리고 나서 이제 와서 ‘혁신 역량을 길러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일입니다. 교육공약을 미래 중심으로 기조를 잡다가 2022 대입제도를

통해 모든 것을 무너트렸으니 나라 교육과 미래는 길을 잃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국가가 중심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과거와 오늘의 것만 초점 맞추지

않고 내일에 초점 맞추는 교육공약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런 관점을 회복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정부가 정신을 차리는 길은 국

민들의 요구밖에 없습니다. 모순되는 정책을 모순이라 생각하지도 못하고 발표하는 이

혼란을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바로잡아야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9월 15일, 오후 6시)부터 교육의 촛불을 들고자 합니다. 이 촛불은 교육

공약을 회복하려는 촛불입니다. 얼마나 오래 촛불을 들어야 바로 잡힐 것인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산과 전망은 접고자 합니다. 망가진 교육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

다는 안타까움 때문에 드는 촛불이니, 촛불을 내리는 시점은 정부의 태도에 달려 있습니

다. 우리는 지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지켜야할 부모요 선생들이니까 말입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행사명 :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토요 촛불문화제

■ 기간 : 2018년 9월 15일~11월 10일(매주 토요일 6시~8시, 단, 추석 연휴 토요일 행사는

9월 21일 금요일 6시로)

■ 장소 : 광화문 청계광장 옆(파이낸셜 빌딩 계단 광장)

■ 주관단체: 참교육학부모회,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사교육걱정없는세

상, 광주교사노동조합 등

2018. 9.10. 문재인 대통령 교육공약 지킴이 국민운동
(문의: 최현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연구원 02-797-4044 내선 501)


